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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개요
	1
	대 회 명
	 볼빅 라일앤스코트 여자오픈 J골프 시리즈

	2
	기    간
	 2010년 8월 4일(수) ~ 8월 6일(금)

	3
	장    소
	 청우 골프클럽 (강원도 횡성군)

	4
	주    최
	 볼빅 / KNC FG 

	5
	주    관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6
	총 상 금
	 4억 원 (우승상금 8천만 원)

	7
	코스길이
	 파72 / 6,465야드

	8
	참가인원
	 108명 (프로 105명, 아마 3명)

	9
	출전선수
	 양수진, 이정민, 이보미, 김혜윤, 유소연, 홍 란, 안신애, 배경은 등

	10
	중계방송
	 J골프 / MBC 스포츠플러스 / 네이버 / i골프

	11
	방송일정
(동시생중계)
	[1라운드 ~ 3라운드]
J골프 / MBC 스포츠플러스 / 네이버 / i골프 
12:00 ~ 15:00 (LIVE)

	12
	연 락 처
	코웰커뮤니케이션 - 강신철 팀장 (010-2277-6133)
청우 골프클럽 – 이경준 (010-7466-6283)


◈ 대회프리뷰
KLPGA 올시즌 첫 2승은 누구에게?
KLPGA투어 2010시즌 10번째 대회인 ‘볼빅 라일앤스코트 여자오픈 J골프 시리즈’(총상금 4억 원, 우승상금 8천만 원)가 오는 4일(수)부터 사흘간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청우 골프클럽(파72, 6,465야드)에서 프로와 아마추어 108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올시즌 KLPGA투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주 열린 ‘SBS투어 히든밸리 여자오픈’에서 안신애(20,비씨카드)가 데뷔 첫 우승을 차지한 것을 포함하여 총 9개의 대회 중에 9명의 챔피언이 탄생했다. 

그에 따라 올시즌 누가 먼저 2승을 올리는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올시즌 상반기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이보미(22,하이마트)는 ‘U.S. 여자오픈’과 ‘에비앙 마스터즈’에 출전 이후 하반기 국내대회에 첫 선을 보인다. 
귀국 후 일주일 정도 시차 적응을 하며 체력운동과 하반기 대회코스 연습라운드를 했던 이보미는 “큰 무대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하지만 매주 대륙을 옮기며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시차와 음식만으로도 컨디션 조절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국투어 참가를 앞두고 아이언 샤프트를 교체했던 이보미는 신통치 않은 성적을 받고 이번 대회를 앞두고 다시 예전의 샤프트로 변경했다. 지난주 이번 대회 코스의 연습라운드를 다녀온 이보미는 “그린이 크고 굴곡이 심해 까다로운 코스다. 또한 러프의 길이가 긴 편이라 샷의 정확도에 중점을 두고 경기 하겠다.”고 말했다. 
양수진(19,넵스)은 지난주 대회에서 4위에 오르며 5개 대회 연속 톱10에 오르는 등 올시즌 상금순위 1위(197,042,917 원)를 지키고 있다. 양수진은 “올시즌 가장 달라진 것은 자신감이다. 작년에는 선두에 달리고 있어도 항상 불안한 마음에 자신감이 없었다면 올해는 우승 이후 자신감이 늘었다. 최근에도 마지막 라운드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수진은 “좋은 성적을 이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앞두고 큰 변화를 주지는 않고 있다. 하반기 목표인 2승을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주 프로데뷔 첫 우승을 차지한 안신애는 지난 대회의 우승을 전환점으로 도약을 한다는 각오다. 안신애는 “지난해 목표가 신인왕과 우승이었다. 조금 늦었지만 첫 승을 올려 너무 기쁘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안신애는 “대회 코스가 페어웨이가 좁은 편이라 정확성이 요구되는 코스다. 매 시합 꾸준한 성적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출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기복 없는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시합 동안 변경된 그루브 규정 적응에 애를 먹었던 유소연(20,하이마트) 또한 지난주에 윤슬아(24,세계투어)와 함께 공동 2위에 오르며 하반기 대반격을 예고했다. 유소연은 “워낙에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날씨가 더운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변경된 클럽에 대한 적응 또한 마쳤다. 이제는 우승만이 남았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이어 유소연은 “그린이 크고 굴곡이 심한 편이라 러프가 길다면 공략하기 만만치 않을 것이다. 승부는 그린에서 갈리기 때문에 그린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정민(18,삼화저축은행), 김혜윤(21,비씨카드), 김보배(23,현대스위스금융그룹), 홍란(24,MU스포츠) 등 올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들이 시즌 2승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배경은(25,볼빅)은 지난주 열린 ‘브리티시 오픈’을 마치자마자 이번 대회를 위해 한국편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시합 당일인 4일 새벽에 국내에 도착 예정인 배경은은 “조금은 무리한 일정 일 수 있지만 (저를) 믿고 후원해주시는 볼빅 임직원 여러분과 골프팬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투어를 오가며 활약하고 있는 배경은은 하반기부터는 국내 대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고 골프공 제조전문업체 볼빅과 KNC FG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볼빅 라일앤스코트 여자오픈 J골프 시리즈’는 J골프, MBC 스포츠플러스, 네이버, i골프를 통해 전라운드 생중계 한다. 
[1라운드 - J골프, MBC 스포츠플러스, 네이버, i골프 / 12:00 ~ 15:00 (LIVE)]
[2라운드 - J골프, MBC 스포츠플러스, 네이버, i골프 / 12:00 ~ 15:00 (LIVE)]
[3라운드 - J골프, MBC 스포츠플러스, 네이버, i골프 / 12:00 ~ 15:00 (LIVE)]
KLPGA 
전략마케팅팀 
장정원 대리
◈ 코스소개
	아웃코스(히든코스)
	인코스(밸리코스)

	홀
	야드
	파
	홀
	야드
	파

	1
	383
	4
	10
	390
	4

	2
	331
	4
	11
	361
	4

	3
	155
	3
	12
	389
	4

	4
	531
	5
	13
	151
	3

	5
	343
	4
	14
	569
	5

	6
	172
	3
	15
	160
	3

	7
	394
	4
	16
	366
	4

	8
	384
	4
	17
	347
	4

	9
	525
	5
	18
	514
	5

	OUT
	3,218
	36
	IN
	3,247
	36

	TOTAL
	6,465
	72


◈ 2010 시즌 주요기록
▶상금랭킹◀
SBS투어 히든밸리 여자오픈 종료시점
	순  위
	이  름
	상금(원)
	수령대회수
	참가대회수

	1
	양수진 
	197,042,917
	8
	9

	2
	이정민 
	170,607,618
	6
	7

	3
	이보미 
	160,386,666
	8
	8

	4
	김혜윤 
	146,472,083
	9
	9

	5
	유소연 
	139,351,666
	8
	9

	6
	김보배 
	138,955,062
	8
	8

	7
	홍란 
	120,198,798
	8
	8

	8
	안신애 
	119,331,250
	7
	8

	9
	이현주 
	110,596,103
	7
	8

	10
	문현희 
	97,810,000
	6
	8


▶정규투어 포인트 및 신인상 포인트◀
SBS투어 히든밸리 여자오픈 종료시점
	정규투어(대상) 포인트
	신인상 포인트

	순위
	이  름
	포인트
	순위
	이  름
	포인트

	1
	이보미 
	147
	1
	이정민 
	527

	2
	양수진 
	112
	2
	이승현 
	490

	3
	홍란 
	102
	3
	조윤지 
	449

	4
	안신애 
	97
	4
	허윤경 
	326

	5
	유소연 
	91
	5
	장민정 
	302

	6
	홍진주 
	81
	6
	남지민 
	252

	7
	이정민 
	74
	7
	김초희 
	245

	8
	김혜윤 
	69
	8
	이미림 
	233

	9
	김보경 
	63
	9
	김다나 
	119

	10
	김보배 
	62
	10
	강민주 
	95


▶평균타수◀
SBS투어 히든밸리 여자오픈 종료시점
	순위
	이  름
	평균타수
	참가대회수

	1
	이보미 
	71.05
	8

	2
	홍란 
	71.55
	8

	3
	서희경 
	71.62
	6

	4
	양수진 
	71.77
	9

	5
	유소연 
	71.86
	9

	6
	안신애 
	71.89
	8

	7
	김혜윤 
	72.09
	9

	8
	윤슬아 
	72.16
	8

	9
	김보경 
	72.55
	8

	9
	김보배 
	72.55
	8


